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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전액은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동대로1·2·3 기금은 어디에 쓰이나요?기부 어렵지 않아요! 쉬운 기부! 즐거운 기부!

동대로1·2·3 기금은 어디에 쓰이나요?후원금은 여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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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사진전송

특정목적기금

010-6516-1027

백제 왕실 공예품의 정수, 미륵사지 서탑 사리장엄구백제 왕실 공예품의 정수, 미륵사지 서탑 사리장엄구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건립시기가 백제 639년(무왕40)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최고最古의 석탑은 바로 ‘익산 미

륵사지 석탑’이다. 

미륵사지의 가람배치는 중원과 동·서원으로 이루어진 삼원 병렬식 가람으로 동·서로는 석탑이 한 기씩 있고 중앙에 목

탑이 있는 3탑3금당식 구조로 되어있어 매우 독특한 배치형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미륵사지 3기의 탑 가운데 ‘서탑’은 2001년부터 해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 중 2009년에 1층 심주석心柱石의 

사리공舍利孔에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가 발견되었다. 다행히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장엄구는 봉안 당시의 완전한 형태 모

습 그대로였으며 그 종류는 금제 사리봉영기金製 舍利奉迎記, 금동 사리외호金銅 舍利外壺, 금제 사리내호金製 舍利內壺, 공양품을 

담았던 청동합靑銅合, 은제관식, 직물로 싼 도자, 각종 구슬 등 총 72건 9,947점이나 된다. 

금제 사리봉영기 앞뒷면에는 주칠(朱漆)한 193자의 글씨를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좌평 사택적덕佐平 沙宅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보시하여 가람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년)에 사리를 봉안하여 왕실의 안녕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동 사리외호와 금제 사리내호의 기형器形은 안정되고 세련된 모습이며 보주형寶珠形 꼭

지가 달린 뚜껑이 덮여 있다. 특히 사리외호는 뚜껑과 동체의 상부, 하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동아시

아 사리기 중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성을 갖는다. 또한 생동감이 넘치는 유려한 선으로 새겨진 아름다운 문

양은 연화당초문, 인동당초문, 연판문, 연주문, 어자문魚子文 등으로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인다. 한편 6점의 청동합 중 

하나의 합 뚜껑에는 ‘상부달솔목근上部達率目近’이라고 명문이 확인되어 상부의 달솔(16관등 중 제2품)인 ‘목근’이라는 사람이 시

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최상층인 시주자의 신분과 그들이 시주한 공양물의 품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처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백제 왕실발원 불교금속공예의 예술성과 기술성을 뚜렷이 증명해 줄 뿐

만 아니라 7세기 전반 동아시아 대외교류를 밝혀주는 자료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고승희 / 미술학 박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전문위원

▒ 건학이념
본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

▒ 교육 목적
본교는 견학 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금제 사리봉영기(앞면), 가로15.3×세로10.3cm 서탑 1층 심주석 사리공에서 수습되는 사리장엄구

익산 미륵사지 전경 (2001년부터 해체 수리하여 2019년 복원 완성된 ‘서탑’



표지 사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益山 彌勒

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금동 사리외호(높이13cm), 금제 사리내호(높

이5.9cm)], 639년(武王40), 국립익산박물관 (사

진 = 문화재청)

※ �2018년 6월 27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2022년 12월 27일 국보로 승격되었다.

제호 은 세종 29(1447)년에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하여 

한글로 지은 月印千江之曲에서 집자한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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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아! 깨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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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상당히 많이 겪게 된다. 요즘 발생한 튀르키예의 대지진이나 우

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들을 접하면서 작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

타까움에 그저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축원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닥치면 늘 떠올리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문관無門關』의 제12칙인 ‘암환주인巖喚主人’의 구절이다.

이 본칙은 상당히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래도 아직 접하지 않은 이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서암瑞巖 화상은 매일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부르고는 다시 스스로 “네!”하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한 후에 “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다른 때, 다른 날에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는 “네. 네.”라고 스스로 답하였다.1)

이러한 서암 화상의 자문자답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내용이 많다. 먼저 ‘주인공’과 관련한 문제이다. 불

교에서는 ‘무아無我’를 제시하여 우리에게 윤회의 주체로 말하는 ‘영혼’이나 인도철학에서 ‘아트만’과 같은 

절대적 ‘자아’가 있음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열반경涅槃經』에서는 “모든 ‘무아’를 보고 ‘아我’를 보지 못하

면, ‘중도中道’가 아니다. ‘중도’는 불성佛性이라 한다.”2)라고 한다. 이는 우리 존재에 절대적인 ‘아’에 천착해

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무아’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그 역시 잘못된 견해라고 설하는 것이

다. 이처럼 보는 것이 바로 불교의 ‘중도’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불성은 바로 그 ‘중도’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성’이 윤회의 ‘주체’나 우리 존재에 있는 절대적 자아를 

의미함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불성으로부터 조사선祖師禪에서는 ‘자성自性’을 찾으라고 제창한다. 조사선

에서 말하는 ‘자성’도 절대적 자아나 윤회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역시 『열반경』에서 말

한 ‘아’와 ‘무아’의 중도적 입장에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암 화상이 말하는 ‘주인공’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선 『무문관』을 찬술한 무문 혜개慧開 선사의 해석을 살필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무문

관』은 47칙의 공안公案을 선별하여 그를 본칙으로 소개하고, 그에 대하여 평창評唱과 송頌을 붙인 책이다. 

1) �『無門關』(大正藏48, 294b) “瑞巖彦和尙, 每日自喚主人公. 復自應諾. 乃云: 惺惺著. 喏. 他時異日, 莫受人瞞. 喏. 喏.”

2) �『大般涅槃經』 卷27(大正藏12, 523b) “見一切無我, 不見我者, 不名中道. 中道者, 名爲佛性.”

“주인공아! 깨어있는가?”

정각도량 

철우 스님┃WISE캠퍼스 정각원장

특히 혜개 선사는 임제종의 양기파楊岐派를 세운 오조 법연五祖法演 계통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 계

통에서 대혜 종고大慧宗杲 선사에 의하여 간화선看話禪이 제창되었고, 혜개 선사는 바로 간화선을 선양하

고자 『무문관』을 찬술했다고 할 수 있다.

혜개 선사의 ‘평창’과 ‘송’은 다음과 같다.

평창評唱

서암 노스님이 자신이 사고 자신이 팔면서 수많은 귀신이나 도깨비 얼굴을 내보였다. 무슨 

까닭인가? 하나는 부르고, 하나는 대답하고, 하나는 깨어있으라고 하고, 하나는 남에게 속

지 말라고 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인정해도 여전히 틀린 것이다. 만약 그를 본받으려 

하면, 이는 전부 들 여우의 견해인 것이다.

송頌

도를 닦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이전의 식신識神을 깨닫고서, 무량겁 

이래 생사生死의 근본인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자기’라고 부르네.3)

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서암 화상이 ‘자문자답’한 것을 중생이 무량하게 윤회하게 하는 아집我執 

덩어리인 식신識神을 참다운 자기로 착각하고서 ‘주인공’으로 칭하며, 깨어있으라 하고, 남에게 속지 말라

고 한다는 것이고, 이를 따라 한다면 “들 여우의 견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으로만 본다면 서

암 화상의 자문자답은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혜개 선사가 이 공안을 『무문관』에 실은 것은 분명히 우리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공안 가운데 엄선하여 47개만을 싣고 있는데, 공부에 방해가 되는 공안을 실을 이유가 결코 없다

고 하겠다. 따라서 서암 화상의 자문자답은 간화선에서 강조하는 화두話頭의 타파에 중요한 공능이 있음

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육조단경』에서 “자신의 색신色身 가운데 사견邪見의 번뇌와 어리석음의 미망迷妄이 있지만, 또한 본래부

터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성품도 있다.”4)라고 설하는 것과 같이 우리 존재는 ‘나’라고 집착하는 육신을 가

지고 있어 그로부터 오만 가지 사견을 내고 어리석음에 휩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명확한 깨달음의 성품

도 분명히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부처는 ‘자성’이니, 결코 자신自身의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성’에 어리석으면, 부처도 바로 중생이요,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다.”5)라고 설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서암 화상이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연원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 �『無門關』(大正藏48, 294b) “瑞巖老子自買自賣, 弄出許多神頭鬼面. 何故聻? 一箇喚底, 一箇應底, 

一箇惺惺底, 一箇不受人瞞底, 認著依前還不是. 若也傚他, 總是野狐見解. 頌曰: 學道之人不識眞, 

只爲從前認識神.　無量劫來生死本, 癡人喚作本來人.”

4) �敦煌本, 『壇經』(大正藏48, 339b) “自色身中, 邪見煩惱, 愚癡迷妄, 自有本覺性.”

5) �앞의 책(大正藏48, 341c) “佛是自性, 莫向身外求. 自性迷, 佛卽是衆生; 自性悟, 衆生卽是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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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전등록』 권28에 조주趙州 선사의 ‘선화禪話’에서는 ‘주인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간世間이 발생하기 전에도 벌써 이 성품[性]은 있었고, 세계가 무너질 때도 이 성품은 무

너지지 않는다. 노승을 한 번 본 뒤로는 딴 사람이 아니니, 오직 하나의 ‘주인공’이었다. 이

것을 다시 밖을 향해 물건을 찾으면, 무엇 하겠는가? 바로 그러할 때는 두뇌를 전환하지 

말라. 만약 두뇌를 전환하면 곧 잃으리라.”

그때 어떤 승려가 “선사의 말씀에 ‘세계가 무너질 때도 이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

셨는데, 무엇이 이 성품입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사대四大와 오음(五音: 五蘊)이다.”라고 

하였다. 그 승려가 “그것은 여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성품입니까?”라고 하자 

선사는 “사대와 오음이다.”라고 하였다.6)

사실상 서암 화상이 ‘주인공’을 언급한 연원은 바로 위의 문구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데, 조주 선사의 활

동 시기가 더욱 빠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조주 선사는 명확하게 본체本體의 입장에서 ‘주인공’을 언급하

지만, 그 뒤에 이어진 문답에서는 바로 ‘주인공’의 소재를 ‘사대와 오온’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육조단경』에서 말한 자신의 ‘색신’에 미혹함과 깨달음의 성품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말과 일치하는 

말이다. 우리 존재에 번뇌 망상의 미혹이 존재하지만, 또한 “세간이 발생하기 전에도”, “세계가 무너질 때

도” 존재한다는 이른바 ‘주인공’이 여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서암 화상의 ‘주인공’과 관련된 ‘자문자답’의 중요한 공능을 찾을 실마리가 있는 것이다. 서암 

화상이 스스로 ‘주인공’을 부르고, 깨어있어야 함을 일깨우며, 남에게 속지 말라는 당부하는 것은 바로 이

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논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암 화상의 ‘자문자답’은 어떤 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사실상 서암 화상의 ‘자문

자답’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논하기에는 상

당히 복잡하지만, 서암 화상이 묻는 자기와 답하는 자기는 둘 다 자신이면서 ‘남’이다. 우리의 존재는 자신

을 대상화하여 지켜볼 수 있으며, 그 지켜보는 자신도 또 대상화할 수 있고, 또 그를 대상화하여 지켜보는 

자신, 이렇게 무한하게 자신을 대상화하여 지켜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자신’들은 명확하

게 참다운 자신이 아니라 아집 덩어리로 구체화 된 자신일 뿐이다. 그렇다면 참다운 자신은 어디에 있을

까?

바로 이 점에서 이 공안의 묘미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육조단경』이나 조주는 명확하게 우리 존재에 깨

달음의 당체當體로서의 ‘주인공’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그 ‘주인공’은 그렇게 쉽게 면목面目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렇게 쉽게 드러내고, 모든 중생이 그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사법邪法이 설 자리가 없어야 

6) �『景德傳燈錄』(大正藏51, 446c) “未有世間時, 早有此性, 世界壞時, 此性不壞. 從一見老僧後更不是別人, 

只是一箇主人公. 遮箇更用向外覓物, 作什麽? 正恁麽時莫轉頭換腦. 若轉頭換腦卽失却去也. 時有僧問: 承師有言: 

世界壞時, 此性不壞. 如何是此性? 師曰: 四大五陰. 僧曰: 此猶是壞底. 如何是此性?師曰: 四大五陰.”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연극에 ‘모노드라마’라는 일인극이 있다. 배우 혼자서 악한 역할과 선한 역할 등을 모두 연기하는 것이

다. 그런데 그 역할은 모두 연기일 뿐이고, 실제상황은 아니다. 바로 서암 화상의 자문자답은 그 일인극을 

떠올리게 한다. 불교에서는 이 세간을 흔히 허깨비나 공화空花, 몽경夢境 등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런 까닭

에 경봉 스님께서는 “사바세계를 무대로 연극 한바탕 멋지게 하라.”고 당부하셨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는 항상 ‘주인공’의 역할을 맡기를 바란다. 일인극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아도 모두 

‘주인공’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이 ‘주인공’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일인극에서 어떤 역할이든 

모두 나름의 명분과 논리가 있어서 대립한다. 그러한 요소, 즉 ‘갈등’이 없다면 연극이 재미가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렇다. 언제나 자신의 행위와 결정에 항상 논리를 세우고, 그에 합당한 

명분을 찾아 합리화를 진행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아집’의 소산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

암 화상은 스스로 ‘주인공’을 부르고,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깨어있기만 해서

는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집’은 늘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고 기만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서암 화상은 “다른 때, 다른 날에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은 ‘나’이면서 

또 끊임없이 대상화할 수 있으므로 ‘남’이 된다. 그러므로 결코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이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임제종을 창립한 의현義玄 선사는 자주 “처하는 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됨[隨處作主, 立處皆眞]”을 강조하였다. 그 말은 자신의 ‘주인공’에게 절대로 속지 말고,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서암 화상의 말과 같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우리는 서암 화상의 ‘주인공’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주 튀르키예의 대지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한 재앙을 직접 해결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불교도로서 그러한 재앙을 자비의 마

음으로 대하면서, 항상 자신의 청정한 ‘주인공’을 찾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자신이 청정해지면, 

전체의 불국토가 모두 청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각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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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윤년에 되새겨 보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는 영산재靈山齋, 수륙재水陸齋 등과 함께 장엄하게 행해지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인 재의식齋儀式이며,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한국불교 문화의 오랜 역사와 고유한 전통을 드러내는 상

징성이 있다. 재란 불교의 중요한 사상을 복합적으로 의식화하여 상징화하고, 각기 지향하는 바에 따

라 그 형태를 달리한다. 생전예수재는 글자 그대로 ‘생전生前에 미리(預) 닦는(修) 재齋’ 의례로 죽은 뒤에 

행할 불사佛事를 살아 있을 당시에 미리 닦아 사후死後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한 의례이다. 통상적으로 

49일간 진행되는 예수재를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하며, 살아생전에 시행하기 때문에 생칠재生七齋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불교의례들이 죽은 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추선追善인, 반면 예수재는 살아 있는 사람, 그 

스스로를 위한 것으로,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 구분하지 않는 불교적 사유가 잘 드러나는 의례이다. 살

아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 공덕을 닦는 자행自行의 의례이며, “속俗의 영역에 살지만 성聖을 향해 

나아가는 스님”[秉法沙門]의 인도와 집전으로 재가자의 참여가 핵심이다. 의례 주체와 의례 대상이 동일

한 자행의 수행의례이다. 

우리나라에 사람은 사후에 열 명의 시왕十王에게 심판받는다는 예수신앙預修信仰이 처음 도입된 것은 

고려 초기이다. 이후 19세기 중반(현종 6년, 1840)에 우리 민족의 풍속을 기록하기 위해 편찬된 『동국세

시기東國歲時記』의 「윤월조閏月條」에 생전예수재가 소개되고 있다. 

봉은사에서 한 달 동안 봉행한 불공에 대해서 비교적 사실감 있게 기록한 「윤월조」에 의하면, 예수재

는 윤달에 관례처럼 설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의 사찰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풍속임을 

설명함으로써, 예수재는 시작부터 민간 의례로서의 사찰에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재

를 윤달에 설행하는 정확한 이유나 경전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단지 특별한 시기에 걸맞게 통용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윤달을 여벌의 시간이라거나 공달이라고 하여 신神들도 쉬는 달이라

고 여기는 관념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윤달의 풍속으로 전해져 오던 예수재는 1990년대에 불교계 내부를 넘어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전

환점을 맞이한다. 동아일보(1990년 7월 28일 8면의 ‘스케치’)는 「일부 개신교 신도들 불교 預修齋를 예수齋로 

오해 毁佛물의」라는 기사로 부산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찰에 난입하여 예수재 설행을 반대하며 물의를 일

으킨 것을 소개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살아서 왕생극락 “예약”」(1993년 경향신문) , 「불교계에 ‘閏三月 

면죄부’ 행사 열기」(1993년 연합뉴스)라는 제목의 기사는 예수재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서술하고 있다. 

법안 스님┃조계종 어산 종장, 우면산 대성사 주지

봉은사의 생전예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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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금생의 죄를 면죄받기를 원하는 ‘면죄부 매매 행위’라고 비판하는 사회적 시선에, 불교계에서는 

자성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여 현실에 맞게 새로운 신앙 수행 형태로 계승하려

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봉은사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봉은사 예수재 의미 신행운동으로 새롭게 드러내」(1993년 5월 26일자 불교신문), 또는 봉은사의 예수재

를 ‘참살림 수행결사’(2004년, 2006년 불교신문)로 소개하는 기사 등에서 나타나듯이, 봉은사는 예수재를 

49일간의 신행과 수행으로 전환하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봉은사의 생전예수재는 2016년 현재의 주지스님의 부임과 함께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전

까지는 윤달이 있는 해에만 설행하였던 예수재를 매년 개산대재 회향일에 맞춰 49일간 기도 정진으로 

정례화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법회는 입재부터 6재까지는 전통적으로 설행해 온 생전예수재와 육바라밀을 겸

비하여, 49일간 사부대중들이 금강경을 매일 독송한다. 매주 각각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의 육바라밀에 따라 정진함으로써 의례와 수행을 합일하는 것으로 가치를 더한다. 49일간 매일 일정 

금액을 각자 모아서 마지막 회향일에 모두 함께 보시를 실천한다. 연인원 2000여 명이 넘는 신도들의 

참여하여 종교적 수행 실천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고취한다. 

이틀간 설행되는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회향은 준비 단계와, 본 의례의 설행, 마무리 단계로 크게 구

분할 수 있다. 준비 단계는 예수재를 설행하기 위해 도량을 옹호하는 여러 신을 초청하여 신중작법과 

괘불과 불패를 옮겨 모시는 괘불불패이운과 예수재 설행을 삼보에 알리는 예수도량건립인 운수의식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살아 있는 자신을 위한 의례에 초점을 맞추기에, 봉은사 예수재는 통상적인 일부 의

식, 즉 영가를 모시는 시련侍輦, 대령對靈 의식을 생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편은 사자使者를 청하여 명부의 권속을 모셔오는 사자단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중간에 법문과 금

강경 독송이 이어지고, 증명상단을 초청하는 상단의식을 봉행함으로써 첫날을 마친다. 회향 2일차는 

봉은사의 생전예수재

생전예수재의 봉송회향의식생전예수재의 도량건립



 

8

정
각
도
량·

1
5
6

 

중단과, 고사단, 하단의식과 마무리인 봉송회향 순으로 진행된다. 예수재가 명부시왕과 권속들에게 공

양을 올리기 위함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명부시왕과 그 권속을 청하는 중단의식은 가장 핵심

적인 의식이다. 따라서 명부시왕과 권속들을 일일이 청하는 중단 소청의 과정은 매우 긴 시간을 소요

된다.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동참한 사부 대중은 대중스님들과 함께 대웅전 앞마당을 대나무로 만

든 작은 번을 들고 도량요잡을 진행함으로써 의식의 역동성과 장엄함을 더한다. 예수재가 단순히 의식 

스님들만의 의례가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공동체 의례임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다.

예수재의 하단은 금은전 등을 하단 앞으로 옮기고 고사 판관을 청하는 이유를 밝히는 고사단, 금은전

을 싣고 갈 마구를 청하는 마구단뿐만 아니라 예수재를 가장 잘 상징하는 함합소緘合疏로 구성된다. 

예수재 설행의 형식면에서 보면, 여타의 다른 재의례에서 볼 수 없는 특이점은 함합소로 상징되는 금

은전金銀錢이다. 예수재의 설행에 앞서 의례에 사용될 수생전壽生錢을 제조하는 금은전 조전金銀錢 造錢 

행위와 이를 점안點眼하고 그것을 단에 올리는 이운移運하는 절차가 먼저 행해진다. 조전의식은 종이로 

만든 금전 은전을 온전한 돈인지 스님들이 고르는 과정으로 택전의식이라고도 한다. 온전한 돈을 띠별

의 빚에 맞게 금강경 탑다라니, 금전, 은전, 종이 수표 등을 넣는 의식이다. 점안의식을 고르고 고른 돈

을 다라니를 고사단인 대웅전에 올리는 의식이다. 점안된 돈을 예수재 설행의 명부시왕전에 봉헌하기 

위해 금은전(또는 경함) 이운의식을 회향날 전에 미리 준비한다. 

이러한 ‘조전-점안-이운’의 일련의 의례 절차를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함합소이다. 돈과 

경전으로 상징되는 예수재는 빚을 갚는다는 상징성과 함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단의 함합소는 ‘명부에 금은전을 헌납했다는 영수증의 의미를 갖는 함합소緘合疏의 소疏를 읽고 이

를 가위로 절반으로 절단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신도대표가 참석하여, 절반을 받아가고, 나머지 절반

은 의례의 마지막 절차인 봉송회향에서 소대로 옮겨져서 태운다. 나머지 반은 당사자가 보관하고 있다

가 사후 후 명부에 가지고 가서, 태워진 절반과 맞춘다고 한다. 

모든 인간은 명부에 이르러서 갚아야 할 돈과 보지 못한 경전經典 및 독송해야 할 경전이 있으며, 이

를 저승에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빚진 돈을 갚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예수재의 본래 취지

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적 의례의 절차이다.

마무리 단계인 공성회향은 생전예수재에 모든 시왕의 권속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전송하는 의

식이다. 모든 행위가 원만하게 끝났음을 알림을 시작으로 소대를 향하여 출발하면서 상중하단을 전송

하는 삼단배송三壇拜送이 행해진다. 모든 참석자들이 반야용선에 실어 두었던 함합소와 경책을 머리에 

정대하고 정렬하여 소대로 이동하여 점화하는 것으로 49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된다. 

봉은사의 생전예수재는 불교의 전통 의례가 지닌 원형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시대와 사회에 맞게, 

‘신앙에서 신행’으로 새로운 수행 의례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생전예수재는 불교의 종교 문화유산이 

지금 이 시대에서 통용될 가능성과 긍정적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불교의 보편적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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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제의 의미와 설행

용왕의 신통력과 용왕제의 의미

용왕은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물의 신이다. 이러한 능력은 농경과 목축 등 생존 여건과 직결되어 있

다. 『삼국유사』에는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국 설화가 

전한다. 기독교 성경 「신명기」 제11장에는 “신이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라는 표현

이 있다. 이처럼 용왕의 능력은 대부분 종교에서 교주나 절대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다. 이처

럼 용왕은 우순풍조雨順風調 능력을 갖추고 동해, 서해, 남해를 비롯한 일체의 강하천택江河川澤의 주신

主神으로서 물속 생명을 주관한다고 인식된다.

불교 경전의 곳곳에서 용왕의 능력이나 역할, 부처님과 관련된 용왕 사례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내

용은 용왕제 의례로도 이어지고 있다.

 용왕의례의 소청 거목擧目을 통해 주요 용왕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위태천신을 증명주신

證明主神으로 삼았고 좌보처는 사가라용왕, 우보처는 화수길용왕이다.

증명청인 위태천신은 동진보살로 알려져 있으며 불법을 옹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장이다. 이를 

주신으로 삼음은 용왕제의 주목적이 삼보 신앙과 불법 수호임을 강조한 것이라 파악된다.

사가라용왕(Sāgaranāvgarāja) 이름대로 큰바다 용왕이며 해상용왕으로 번역된다. 바다는 모든 보배가 

모이는 곳으로 일체의 공덕을 상징한다.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만법은 불법으로 귀속된다. 용궁해

장묘만법龍宮海藏妙萬法의 경구經句처럼 용궁龍宮은 불교 진리의 보고로 불린다. 따라서 본 용왕은 모든 

용의 주재자이며 일체의 공덕과 불법 수호를 상징한다. 

화수길vāsukī용왕은 인도 정통종교에서 가장 유명한 용이다. 크리슈나를 폭우로부터 보호하였고 비

슈누의 요청으로 불사의 감로수를 휘젓는 밧줄이 되어 만다라 산을 감았다. 그때 생겨난 독을 삼킨 인

연으로 시바의 목에 감긴 뱀이 되었다. 치명적인 코브라 독이 상징하는 것처럼 시바의 정의와 엄격한 

법칙을 대변한다. 불교에서도 불법 옹호, 중생 보호, 위없는 진리를 상징한다. 

용왕제 의례문 청사(請詞: 용왕을 청하는 글)에는 팔용왕, 사해용왕四海龍王을 비롯하여 강하천택의 모든 

용왕을 나열 언급하고 있다. 이중 팔용왕은 법화경에 등장하는 용왕으로 그 신통력은 『화엄경』, 『다라니

잡집』 등 다양한 불전에 나타난다. 

한편 유치(由致: 용왕제를 지내는 이유의 글)는 두어 종이 있는데 주로 용왕과 부처님과의 인연을 열거하

며 용왕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무찰린다용왕이 부처님을 보호한 사례, 부처님이 가섭굴에서 독

연산 스님┃통영 보광사 주지, 동국대 연구초빙교수

용왕제의 의미와 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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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과 싸워 이긴 발항용鉢降龍의 사례, 기타 법화경과 화엄경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중생제도를 부촉 받고 

가사와 계법을 내려받은 사례 등이 등장한다.

용왕제의 설행 양상

용왕제 봉행의 목적은 비를 관장하는 용왕님께 오곡 풍년의 기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나아가 

용왕이 물을 관장한다는 믿음은 바다나 강의 풍어 만선, 수산물과 관계한 유통, 운수업, 양식업, 선박

의 안전운항과 안전조업 등의 사업번창과 무사 기원으로 진전된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직접적인 물과 

무관한 모든 사업의 번창과 재수 대통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방생의 공덕이 추가되면서 선행을 

권장하여 복덕을 늘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백장소멸百障消滅과 일체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으로까지 

확대된다.

용왕제龍王祭의 봉행은 용왕단의 정기 예불에서 용왕대재龍王大齋에 이르기까지 그 봉행 양상이 다양

하다. 가장 일반적인 용왕제는 사찰에 모셔진 용왕단에 정기 예불이나 특별 기도에 앞서 봉행하는 일상

의 용왕제 형태이다. 의례 구성은 <천수경> - <용왕청> - <용왕권공> - <축원>이다. 

반면 용왕대재는 가장 큰 용왕제 형식이다. 그림 1은 2022년 강화도 보문사에서 봉행한 용왕대재로 

의례는 <신중작법> - <삼신이운> - <상단소청> - <신중소청> - <지장소청> - <명부소청> - <시왕

도청> - <상단·중단 권공> - <소청영혼> - <설법> - <영반·시식> - [<보례·이운> - <용왕청> - 

<용왕권공> - <방생> - <용왕축원> - <배송>]으로 이루어졌다. <보례·이운>에서 <배송>까지가 바닷

가에서 봉행되며 [용왕·방생]의 본 의식이다. 앞선 의식은 이를 지내기 위한 증명불공인데 이로 인해 

용왕제龍王祭는 용왕대재龍王大齋로 불린다. 

증명불공은 상단, 중단, 명부의 해당 대상을 청하여 공양을 올린 다음, 조상 영가나 유주·무주 고혼

을 위해 대령, 관욕, 시식의施食儀를 베푼다. 본 사례의 경우 삼보 상단을 모시기에 앞서 <신중작법>이나 

<삼신이운>과 같은 사전 의식이 봉행 되었으며 다양한 작법무와 음악을 곁들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보문사 용왕제 부분은 대부분 사찰에서 새해 풍년과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의

미로 정월달이나 특정한 날에 바다나 강, 호수 등지에서 봉행하는 형태와 규모이다. 이것이 축소된 규

모는 그림 2와 같이 사찰 순례와 더불어 관광 버스로 이동하여 봉행하는 방생법회의 사례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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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제의 의미와 설행

경우에는 <천수경> - <용왕청> - <권공> - <하단시식> - <방생의>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보다 작은 규모는 해안 지역에서는 정월에 ‘용왕 멕이기(먹이기의 방언)’란 이름으로 개개의 가정이나 

선박, 해안가 등지에서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용왕제의 사례가 있다. 이는 가정의 사업 번창이나 액막이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빌거나 승려나 무속인을 청하여 봉행하는데 그림 3은 선박의 기관실 앞에서 새

해의 풍어 만선과 선박의 무사고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 용왕 멕이기’ 사례이다.

용왕제는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봉행된다.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하다는 단옷날에 양산 통

도사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사찰의 화재를 막고자 ‘소금 묻기’라는 이름으로 용왕제가 봉행된다. 주요 전

각마다 네 귀퉁이 추녀 아래 평방平枋 위에 소금 단지를 올려 놓는 의식인데, 용왕의 물과 소금의 바다 

기운으로 화기火氣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이는 통도사 대웅전 후원에 있는 구룡지九龍池의 역할과 같으

며 용왕제가 호법과 재앙 소멸의 기능을 지닌 대표 사례이다. 큰 법당에서 용왕제를 봉행한 후 준비된 

새 소금 단지를 올리는데, 묵은 소금은 미리 담아 참석한 대중들에게 나누어 준다. 신도들은 이를 가져

와 음식에 넣거나 집 주변에 뿌리는데, 이는 그 소금이 가정의 화재와 질병 등에 액막이 효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음 사례는 중생구제의 양상이다. 물이나 바다

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때 ‘혼 건짐’의 의미인 청혼

제請魂祭의 형식이 있다. 그림 5와 같이 영가를 수

중에서 건지기 위하여 수부水府의 주신主神인 용왕

님께 제를 지내고 영가를 불러오는 <대령의식>을 

설행한다. 다음으로 <시련侍輦>, <관욕灌浴>, <시

식施食> 등의 의례가 이어지는데 이는 영가천도의 

목적을 갖는다. 본 의식의 의례와 규모를 확장하

면 수륙천도재가 된다.

그 외에도 <풍백우사청>과 동일한 기능인 기우祈雨와 청천晴天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박 고사 등 

특정 시주자의 요구나 목적에 맞게 다양한 규모와 형식으로 변형된 양상의 용왕제가 설행되고 있

다. 

그림4. 통도사의 단오 소금 묻기그림3. 용왕 먹이기

그림2. 방생법회그림1. 강화도 보문사의 용왕대재

그림5. 청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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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재의 의미와 역사

수륙재는 예로부터 가장 공덕이 높은 의례로 꼽힌다. 그 이유는 개별 영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

라, 천도 되지 못한 채 떠도는 법계의 일체 고혼을 위한 천도재이기 때문이다. 특정 개인이 설판재자設

辦齋者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선망 부모·조상을 위한 의례이기보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구제에 

목적을 두고 있어 그만큼 공덕을 높게 보는 것이다.

‘수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천도의 대상

이 머무는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고혼을 구제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 물은 

성인을 뜻하고 땅은 범부를 뜻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초기문헌에 부처·보살·성문·연각 4성은 깨달

은 존재로 물에 비유하고, 윤회하는 육도 중생은 미혹하여 땅에 비유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당

우堂宇 없이 어느 곳에서나 적당한 장소를 정해 재를 베풀 수 있다는 뜻의 ‘수륙’이라는 관점이다. 모두 

나름의 합리성을 지닌 해석들이라 하겠다. 

수륙재 의식문은 다양한 제목을 지녔다. 수륙水陸·천지天地·명양明陽·성범聖凡 등 대극의 세계와 

함께 ‘무차·평등’을 말하여, 의례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성인과 범인, 하늘과 땅의 존재, 죽

은 자와 산 자, 깨달은 이와 미혹한 이 등 시방 법계의 모든 대상을 차별 없이 한 자리에 모셔 평등하게 

법식을 베풀며 소통하는 장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륙재가 처음 설행된 것은 6세기 초 양무제梁武帝에 의해서이다. 어느 날 무제의 꿈에 신승神僧이 나

타나, ‘수륙재를 베풀어 고통받는 육도사생六道四生의 중생을 제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불심이 깊었던 

무제는 3년에 걸쳐 의식문을 완성케 하여, 505년에 금산사에서 최초의 수륙재를 거행하게 된다. 당시

의 의식문을 전하지 않고, 오늘날 전하는 수륙재 의식문은 11세기경부터 편찬된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 광종(재위 949〜975) 때 ‘무차대회無遮大會’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행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국초부터 수륙재를 행한 기록이 전한다.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과

정에서 희생된 고려 왕실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여러 사찰에서 수륙재를 연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 초기에는 왕실에서 칠칠재(49재)와 기일재를 지냈는데, 1420년(세종 2)에 이를 수륙재

로 대체하도록 명하게 된다. 당시 수륙재의 규모는 칠칠재·기일재보다 간소하여, 수륙재를 불교식 상

제喪祭로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수륙재는 육전六典에 등록되어 법제화된 유일

한 불교의례라 할 수 있다. 수륙재는 가묘제와 함께 사대부·서인의 상제로도 공식화되었고, 중종 대에 

구미래┃불교민속연구소 소장

공생의 의례, 수륙재

공생의 의례, 수륙재

폐지될 때까지 사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

는 종교의례로서 역할을 맡았다. 

이후 왕실의 상제에서는 사라졌지만, 민

간에서는 수륙재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 

천재소재天災消災, 구병救病, 역질 퇴치 등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설행되기에 이른다. 특

히 16·17세기에는 수륙재 의식집이 집중

적으로 간행되었다. 이 무렵 기온이 낮아지

는 소빙기小氷期에 접어들어 자연재해가 만

연하고,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에 이르기

까지 대규모 외침으로 백성의 삶은 극도로 피폐하였다. 따라서 종교의 힘으로 공동체가 지닌 문제를 극

복하고 치유하고자 한 것이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수륙재·영산재·예수재 등과 같이 범패와 작법무가 함께하는 대규모 불교의례

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일제에 의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나 의례를 봉쇄당한 데

다, 불교개혁·불교정화는 불교의례의 위축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전통 불교의례는 제대로 

정비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대내외의 물결에 휩쓸려 수십 년 전까지 암울한 근현대기를 보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불교가 제도적으로는 배척당하면서도 민간은 물론 왕실과 지배층의 비호를 받으

며 종교적 역할을 지속해온 것처럼, 재가 있는 한 범패나 작법은 꾸준히 맥을 이어왔다. 아울러 종교의

례의 예능적·예술적 표현은 해당종교의 사상과 신앙 체계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불교의례 또한 불법

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관점은 시대와 무관하게 언제나 중요시되어왔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전통 

불교의례에 대한 조망이 새롭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여러 사찰의 수륙재가 중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활발한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수륙재의 구조와 가치

수륙재의 절차는 의식문과 사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구조는 유사하다. 이를 크게 3단계로 

압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법회를 여는 개계開啓의 단계이다. 먼저 도량의 경계를 정하고 정화하는 일련의 의식이 펼쳐

진다. 이어 수륙재가 개설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의 사자(使者)를 청해 공양을 올리게 된다. 수륙재에 모

실 모든 초월적 존재들에게 법회가 열리는 것을 알려야 하니, 가장 먼저 청해 공양을 올린 다음 보내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걸림 없이 수륙도량에 강림할 수 있도록, 오방五方의 황제들을 청해 공양 올리

며 다섯 갈래의 길을 활짝 열어 주기를 발원한다. 집안에 귀한 손님을 청했을 때 깨끗이 청소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듯이, 수륙재에 청하는 존재들을 맞이하기 위한 절차들이다. 

다음은 본격적인 의례대상으로 상위·중위·하위의 존재들을 청해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소청召請·

삼화사의 수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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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의 단계이다. 상위는 불보살을 비롯한 삼보와 일체 성현으로, 수륙법회의 증명이 되어 신묘한 가지

加持로써 영가와 육도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존재들이다. 중위는 화엄성중과 수륙재 중단신앙

의 대상인 삼장보살三藏菩薩 등으로, 수륙도량과 일체중생을 옹호하며 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하

위는 수륙재의 주인공인 천도의 대상으로, 재자들이 모신 영가뿐만 아니라 시방 법계를 떠도는 모든 고

혼이 해당된다. 

수륙재에서 공양이 지니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공양은 동참 재자들이 삼보와 사부대중에게 올리는 

보시이자, 수륙도량에 모인 성속聖俗과 명양明陽의 존재들이 서로 소통하는 상징적 매개물이기 때문이

다. 나아가 공양은 불보살의 가피에 따라 법식(法食)으로 변환되어, 영가·고혼은 물론 동참재자와 육도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은 수륙재에 모신 모든 대상을 보내드리는 봉송奉送의 단계이다. 수륙재의 설행목적인 하단의 

존재를 천도하면서, 함께 모인 성속의 존재들이 차별 없이 소통하며 진리의 법석을 펼치는 환희로운 대

서사의 종결로서 의미를 지닌다. 초월적 존재들을 돌려보내고 나면 수륙재를 위해 마련한 장엄과 의물

儀物을 거둬들여 불태우며, 법회를 열고 동참한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돌리는 회향廻向으로써 막을 내리

게 된다.

수륙재를 비롯해 대형의례를 구성하는 의례요소는 크게 범패梵唄·작법作法·장엄莊嚴의 세 가지로 살

펴볼 수 있다. 이를 공연예술에 비유하면 범패는 대사와 노래에 해당하고, 작법무는 몸짓과 춤, 장엄은 

무대장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륙재는 종교의례인 동시에 문학, 음악, 무용, 미술을 아우르는 불교 종

합예술로서 면모를 지녔다. 소리와 몸짓, 시간과 공간, 각종 의례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례

목적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고, 대중과 상호소통하면서 특별한 감동과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수륙재를 지낼 때면 하늘과 산을 배경으로 거대하게 서 있는 괘불과, 그 아래 각종 공양물과 

장엄을 갖춘 재단齋壇은 그대로 대자연의 성전聖典이 된다. 이처럼 의례가 펼쳐지는 공간을 화려하고 

장엄하는 것은 모든 성현과 범부의 환희로운 만남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중정에서 범패와 춤사

위를 펼침으로써 죽은 자를 위한 제의祭儀를 축제적인 분위기로 조성하게 된다. 

수륙재는 죽음을 다루는 의례이지만,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여 유교의 정숙형 

제의와는 달리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전승되어왔다. 사후 재생을 꿈꾸는 민간의 심성이 윤회의 모티프

와 만나면서, 죽음의 의례는 슬프고 무거운 것으로 수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바람직한 내세, 깨달음을 

향한 구원의 의식이기에 그에 따른 축복이 필요하며, 이러한 축제적 성격은 불교의례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구현되어왔다. 

수륙재를 위해 설단設壇하고 모든 존재를 청해 모시면서, 죽음은 개인의 문제에서 중생의 문제가 되

어 불교의 자비와 회향 정신으로 승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공생共生의 가치는 시대와 무관하게 오늘

날에도 수륙재가 지니는 가장 큰 힘이라 할 수 있다. 누구의 죽음인가와 무관하게 모든 억울한 죽음, 문

제적 죽음을 위해 치르는 평화적 의례에 동참하면서,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것이 

종교가 사회문제에 개입하는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집 | 윤년에 되새겨 보는 불교무형문화유산

15

불
교
예
술
의 

세
계

서울 삼성동 봉은사奉恩寺에는 ‘연꽃을 든 부처

님’ 불화가 있다. 이 불화는 바로 봉은사 <석가괘

불도>(도 1)인데 19세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도

적으로 활동한 대표 화승 ‘긍조亘照’스님께서 1886

년(光緖12年)에 조성한 괘불도이다.

봉은사 <석가괘불도>는 손에 연꽃가지를 든 ‘염

화인拈花印佛’도상으로 이는 영취산에서 석가여래

가 『법화경』을 설법하던 중 꽃을 들어 보이자 오직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는 이

야기로 석가모니불과 가섭존자의 ‘이심전심以心傳

心’을 나타내는 것이며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를 

상징한다.(도 2) 

실제로 영산회 의식이 진행될 때도 염화게拈花揭

가 독송되고 연꽃을 들어 보이며 석가모니불을 의

식의 교주로 칭송하는 장면이 등장하듯이 선종의 

전법을 이루는 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염화인불’은 당시 불

교계의 주류였던 선종의 『법화경』 이해가 적극적

으로 반영된 예이며, 이를 새롭게 불화 도상으로 

창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염화인불’ 도상이 나타나는 괘불도의 가장 이

른 예로는 1687년 조성의 공주 마곡사 <석가괘불

도>이다. 마곡사 <석가괘불도>는 본존상 두광에 

불교예술의 세계 / ‘연꽃을 든 부처님’  서울 봉은사 <석가괘불도>

‘연꽃을 든 부처님’  서울 봉은사 <석가괘불도>✽)

고승희┃미술학 박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전문위원

✽) �본고는 고승희, 「서울 봉은사 왕실발원 釋迦掛佛圖 연구」, 『강좌미술사』 54호,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20, pp. 151-176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도 1. �서울 봉은사 <석가괘불도>, 1886년, 긍조 作, 견본 채색, 
68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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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예술의 세계 

“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이라는 존명을 밝히고 있어서 영산회의 교주인 석가모니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마곡사 <석가괘불도>는 석가여래가 불형佛形이 아닌 보관불형寶冠佛形으로 보살형 

천의를 입고 보관을 쓴 ‘염화인불’ 도상 형식의 가장 이른 작례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염화인불’ 도상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꾸준히 조성되었으며 법화신앙에 기반한 영

산회상의 석가모니불이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던 조선 후반기에 신앙의 중심으로서 당시 왕실과 사

찰, 그리고 민중들이 희망했던 다양한 요구가 응축되어 조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봉은사 <석가괘불도>(도 1)는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1831-1907년)를 비롯하여 내명부 상궁들이 시주

자로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왕실발원 불화로서의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화기 내용을 살펴보면 ‘(중

략)…圓通佛事始神供五月二十六日 點眼回向 六月初五日’ 즉, ‘원통불사圓通佛事와 함께 5월 26일 괘불화 

시작을 신장에게 고유하였으며, 6월초5일에 점안하고 회향하였다‘라고 기록되어있어 원통불사를 기념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기록으로 사료적 가치 또한 크다. 여기서 원통불사는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불

사라는 점에서 이 괘불도는 19세기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수월도량공화불사水月道場空花佛事’와 관련하

여 조성된 불화로 추정된다. 

‘수월도량공화불사’는 사찰에서 행하는 불사를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특히 조선후기 불

화 기록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는 염불과 수행을 강조하던 당시의 신앙형태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월도량공화불사’ 와 관련된 불화는 봉은사 외에도 개운사, 흥천사, 화계사, 봉원사, 파주 

보광사, 수원 청련암 등 서울·경기지역 사찰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조성된 불화 화

기에서 파악 할 수 있다. 봉은사 <석가괘불도> 화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畵記]

光緖十二年丙戌榴夏」 掛佛幀一車丑 新造成奉安于」 廣州府修道山奉恩寺」 

緣化秩」 證明虎峯應奎」 淸霞包舍」 海翁智般」 誦呪比丘啓天」 

片手影明天機」 出草大虛軆訓」 金魚比丘亘照」頓照」 別座比丘泰還」

都監靜海法天」 供司比丘戒定」 鐘頭比丘若訥」 化主春潭世恩」 

大施主秩」 順和宮壬辰生金氏 壽厯千秋」 乾命 丙午生金文連」 

乾命 戊子生李氏」 坤命己亥生金氏」 兩住」 乾命辛亥生李載淳」 

坤命癸丑生洪氏」 兩住」 乾命丙寅生黃延壽」 坤命丙寅生李氏」 兩住」

乾命丙戌生朴氏」 坤命丙戌生金氏」 兩住」童子癸未生朴壽男」

引勸大施主」 尙宮信女乙酉生金氏大覺華」 尙宮信女辛巳生金氏淸淨華」

圓通佛事始神供五月二十六日」 點眼回向 六月初五日」

봉은사 <석가괘불도>(도 1)는 화폭 크기가 세로 686cm×가로 394.5cm로 거대한 규모의 괘불도이다. 

화면을 상·하 2단으로 구분지은 다음 상단에는 본존불상을 중심으로 가섭존자상과 아난존자상을 좌

‘연꽃을 든 부처님’  서울 봉은사 <석가괘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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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배치하고, 하단에는 문수·보현동자상을 묘사하여 비교적 간단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 

본존상은 건장하면서도 정숙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매우 특이한 비례를 갖추고 있는 가섭존자

상과 아난존자상은 수행에 전념한 진정한 제자상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채색은 적

색, 황색, 양청색, 양녹색, 흰색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본존상의 피부색을 밝은 황색으로 

채색하여 전체적으로 화면이 매우 환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는 기법과 법의法衣와 구름 등에 묘사된 음

영법 등은 조선 후반기 3기(순조~순종대, 1801년∼1910년)의 정형화된 면을 보여준다. 

대의大衣는 적색 바탕에 굵고 가는 금선으로 일출문日出紋을 시문하고 있다.(도 3, 도 4) 일출문은 화형

花形 원문으로 윤곽을 지은 다음 그 안에 물보라가 치는 파도 위로 유유히 흐르는 구름이 묘사되어 있

다. 망망대해에서 찬란한 빛을 뿜으며 밝게 떠오르는 일출 광경을 장엄하고 있어 마치 풍경화를 보는 

듯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일출문은 선사시대부터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하며 매우 광범위하게 그려졌는데 점차 최고 권

력의 의미로 확대되면서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일제강점기를 포함하는 왕실발원 불

화에서 불상 대의 문양으로 많이 채용되었다. 특히 봉은사 <석가괘불도>의 일출문은 어느 괘불화 일출

문보다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 왕실발원 괘불화로서의 위상을 더 높여 준다.

이렇게 봉은사 <석가괘불도>는 19세기 후반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색채와 표현기법 등의 현상

을 보이며 단아하면서 생동감 있는 도상의 형태, 필선의 유연함, 금金같은 값 비싼 재료를 사용하여 

세련되고 정교한 문양을 장엄하는 등 왕실발원 불화의 단정함과 품격을 갖춘 수작秀作인 것을 알 수 

있다. 

도 2. 본존상 ‘拈花印’ 표현 도 3. 본존상 대의 ‘日出紋’ 도 4. 본존상 대의 ‘日出紋’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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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의 상불경보살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得大勢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권7 제20 상불경보살품)

부처님께서는 ‘득대세야’라고 부른 뒤, 헤아릴 수 없는 무량겁을 지난 먼 과거에 ‘위음왕威音王’이라는 

이름의 여래가 수없이 출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어서, 

득대세야, …… 최초의 위음왕여래께서 멸도하시고 정법이 멸진한 뒤 상법 가운데 증상만

의 비구가 큰 세력을 가졌더니, 그때 상불경常不輕이라는 한 보살 비구가 있었느니라.

지금도 많은 불자들이 독송하는 다른 경전들과 마찬가지로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도 구마

라집(鳩摩羅什, 344-413)이 번역하였다. 그 중 상불경보살품은 구마라집이 ‘상불경’으로 한역한 

‘Sadāparibhūta’라는 보살의 이야기이다. 부처님께서 이 상불경보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득대세’라는 

이름이 여기에 9차례 등장한다. 그렇지만 득대세 보살은 끝까지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하

지 않는다. 존재감이 없는 보살이다. 『법화경』을 중시했던 많은 동아시아의 불교사상가들도 크게 비중

을 두지 않았다.

범어본에서는 이 보살의 이름이 ‘Mahāsthāmaprāta’이며, 18차례 나온다. ‘mahā’는 ‘크다’, 

‘sthāma’는 ‘세력’, ‘prāta’는 ‘얻다, 이르렀다’라는 의미이므로 구마라집은 ‘득대세(得大勢)’로 한역한 것이

다. 사전에서는 ‘대세지’로도 한역하고 있다. 강량야사(畺良耶舍, 382-443)가 번역한 『관무량수경』에 나

오고 있으며, 우리가 아미타삼존상을 바라볼 때 왼쪽의 협시보살이다. 

‘득대세’와 ‘대세지’를 놓고서 동일 인물이라고 눈치 채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는 어째서 상불경보살의 이야기에서 아미타여래의 협시인 대세지보살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역할

정완┃불교학부 조교수

『법화경』의 대세지보살

내 마음의 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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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기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일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대세지보살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 보살인가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

다.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빛으로 일체를 비추며 중생이 지옥계와 아귀계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고 한

다. 이것이 힌트가 될 수 있다. 

상불경보살은 인간관계에 대하여 “언어”로써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오해받아도 감정적으로 대처하

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가며, 오해를 이해로 바꿔가면서 함께 깨달음에 이르는 교화 방식을 계

속해 나가는 보살이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화한다는 것은 초기불교 이래 변하지 않은 불교의 실천 형

태일 것이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라.

자신을 잘 다루어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되리라.

그렇다면 대세지보살이 ‘빛으로 비추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사람은 인간대 인간의 

대화와 같은 구체적인 관계성을 통해서만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상불경보살의 행동으로 

대세지보살에게 이야기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화경』에서도 사람을 상대로 소리(언어)로써 즉, 대화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다음과 같

이 강조되고 있다.

여래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함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

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들리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덮이

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대중 가운데서 말하였느니라.(권3 제5 약초유품)

또한 법사품에서는 “청정한 업과 보를 스스로 버리고, 내가 멸도한 후에도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법문을 현시하기 위한 동기로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래의 이 법문 한 

구절을 말해 주는 사람” 즉, 이런 사람은 여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여래께서 보낸 사자라고 칭찬하

고 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 속에서 언어로써 말하여 교화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초기불교에서도 『법화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신이나 외부의 절대자에 의한 구제를 부정하

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대화에 의해 교화하는 것이 불교 본래의 사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의

도가 대세지보살에게 ‘듣는’ 역할을 맡긴 장면이라는 설정 자체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법화경』의 대세지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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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수행의 길잡이

 선사禪師로서의 용성 조사

용성 진종(龍城 震鐘, 1864〜1940) 대종사는 20세기 한국 불교사의 중심에 서 있는 위대한 선지식이다. 

만해 용운 스님과 더불어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불교계를 대표했고, 대장경의 한글 번역

을 처음으로 주도했으며, 대각사를 창건하고 선농일치禪農一致와 불교 정화를 시작했으며, 유훈 10사목

十事目을 통해 불국토 건설의 위업을 후대에 부촉하였다. 

1만 7천 2백 36쪽(총 18권) 분량의 전집을 2016년에 새롭게 출간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1권에는 스

님의 ‘선사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워낙 한국불교에 남긴 업적이 방대하다 보니 선사禪師로

서의 진면목은 다소 거론이 적게 된 감이 있다. 하지만 스님의 근본 정체성은 선사였고, 선禪을 바탕으

로 모든 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수심론修心論>의 ‘마음공부 하는 바른길’을 보면 “도를 닦는 사람은 화두에 의심을 일으키되 큰 불구

덩이와 같이 의심하고 의심하되 마치 한 명의 대장이 맨손에 홀로(赤手單獨) 보검寶劍을 빼어 들고 백만 

군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용맹하게 분투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하여야 사대四大가 공空한 것을 성취

하나니 마음공부(心工) 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마음공부 하는 데는 아는 것이 큰 병이니 모든 아는 것을 

버리고 오직 화두에 의심만 낼 것이다.”라고 하여 마음공부는 화두 참선이 근본임을 명시하였고 의심 

삼매에 들도록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참구위종參究爲宗

스님은 선禪의 종류를 열거함에 『화엄경』의 법계삼관(진공절상관, 이사무애관, 주변함용관)과 『원각경』의 

정관靜觀, 환관幻觀, 적관寂觀의 삼관, 천태학의 공空·가假·중中 삼관 등의 교학의 관법을 모두 거론하

였지만 “이는 모두 참구의 힘은 없고 그저 정신을 맑히고 고요함을 응축해서 마음의 눈으로 이를 관찰

하기를 오래오래 하면서 어둡지 않으면, 자연히 청정의 극치에서 빛이 통하고 고요한 빛이 허공마저 머

금어 온 세계가 밝아질 따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선가에서 참구하는 화두란 이러한 교가의 선이 아

니라 세존의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삼처전심三處傳心의 교敎 밖의 선禪으로 다만 ‘참구로써 종을 삼는

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육조단경』에서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라는 무념위종無念爲宗이란 말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

지만 ‘참구위종參究爲宗’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용성 선사의 ‘참구를 종지로 삼는다’라는 이 구절

문광 스님┃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용성 선사의 선사상과 만일참선결사

용성 선사의 선사상과 만일참선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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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 간화선 전통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핵심구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백 년 전에 스님은 이

미 한국선韓國禪의 요체를 명쾌하게 정리해 놓고 계셨던 것이다.  

간화선의 병통을 정리하다

스님은 참參, 관觀, 염念, 송誦을 구분하면서 “송은 염만 못하고, 염은 관만 못하며, 관은 참만 못하다. 

화두를 참구한다는 것은 견해가 없어지고 궤칙을 영원히 끊는 것이니 우열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라

고 하면서 “이 간화선의 문으로 마음을 돌려 자기 집안의 고유한 심성을 참구해 만겁에 썩지 않는 좋은 

인연을 심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며 화두 참선을 간절히 권유했다. 

무자화두병無字話頭病을 논하며 활구活句로 참구參句를 하지 않고 사구死句로 참의參意를 하는 것이 최

고의 병통이니 다만 화두를 투철하게 의심만 하되 헤아려 별도의 알음알이를 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총명한 의식으로 분별하는 것은 마음의 하찮은 일(識心邊事)로 참다운 공부가 아니니 이는 모두 망상을 

억제하여 잠시 돌로 풀을 눌러 놓는 것이라고 <화두에 의심이 나지 않는 병>이라는 글에서 따끔하게 지

적했다. 간화선은 의심이 생명이니 의심을 투철하게 하지 않고 생멸하는 온갖 식심으로 공부를 하면 생

사심生死心을 타파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목숨을 마쳐 안광眼光이 땅에 떨어질 때 업식을 따라 끌려다

니게 되니 화두를 의심하는 것 말고는 터럭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을 두지 말라고 했다. 

중국의 대혜大慧 선사와 고려의 보조普照 국사의 간화선법을 정리하면서 용성 선사는 이미 간화선 수

행에 대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스님의 법어집만 꼼꼼이 잘 살펴보아도 화두 참선의 

핵심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활구참선 만일결사를 제창

스님은 1912년 봄에 선종 교단을 새로 설립하여 포교한 지 3년 만에 참선을 하게 된 신도가 3천여 명

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여세를 몰아서 스님은 “선종의 본사는 청정한 산간에 건립하여 도인을 양성하

고, 선종의 포교당은 각 도시 안에 설치하여 천하의 대중들이 함께 이익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하며 

‘활구참선 만일결사회’를 62세 되던 1925년에 창설하고 정진결사에 들어가게 된다. 

성철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추진했던 자운 스님의 회고에 따르면 봉암사 결사의 모델은 바로 용

성 선사의 망월사 만일참선결사였다고 한다. 비록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 결사이지만 만일 동안 활구

참선결사를 추진하겠다는 스님의 원력은 문도의 일원이었던 성철과 자운 두 스님에 의해 다시 이어지

게 되었던 것이다. 

‘활구참선 만일결사’는 오늘날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다시 계승되어야 할 수행결

사라고 할 수 있겠다. 염불결사도 아니고 참선결사를 만일동안 추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한국

불교의 신성新聲이자 우리 선불교의 살아있는 저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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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강사

유와 무의 극단을 떠나 바른 실천으로

옛날 부처님 재세 시에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수행 정진하였

지만, 시간이 흘러도 해탈에 이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행을 포기하고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재가자

의 공덕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런 소나의 생각을 아신 부처님은 소나에게 찾아와 그가 재가에 

있을 때 연주했던 비나(vīṇā, 인도식 류트)의 줄이 어떠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 묻는다. 그

러시고는 비나의 줄이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고 적당한 음계에 맞추어졌

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수행 역시 지나치게 열심인 것도 지나치게 느슨한 것도 아닌 고

른 정진을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하신다. 부처님의 이 같은 말을 들은 소나 비구는 정진을 고르게 유지

하며 노력한 결과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이 된다. ‘거문고의 비유’로도 잘 알려진 

이 이야기는 수행에 대한 부처님의 태도와 입장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즉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

지 않는 올바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훌륭한 비유로써 말씀하신 것

이다. 

부처님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하여 깨달으신 진리는 다름 아닌 ‘중도中道’였다. 함께 

고행을 했던 다섯 수행승에게 하신 첫 번째 설법에서 부처님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

하는 두 극단, 즉 감각적 쾌락에 전념하는 것과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다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이 중도가 바로 네 가지 성

스러운 진리[四聖諦] 가운데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인 팔정도八正道임을 설하신다. 팔정도는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법으로, 바른 견해[正見]·바른 생각[正思惟]·바른 말[正語]·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바른 노력[正精進]·바른 마음챙김[正念]·바른 집중[正定]의 여덟 항목을 가리킨다. 다

시 말해 중도란 양극단을 떠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바른 실천인 것이다. 

부처님은 실천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견해나 관념의 측면에서도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셨다. 

극단을 떠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바른 실천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는 기존에 인도의 

사상조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베다 중심의 정통 바라문 사상 외에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사

상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였다. 이들은 ‘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

고 있었는데, 정통 바라문 사상은 ‘아뜨만ātman’이라는 개인의 생명원리를 내세우고 있었고 자유사상가

들 가운데 일부도 이와 비슷한 ‘지와jīva’라는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유물론자들은 영혼과 같

은 것은 없기 때문에 내세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각 고정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는 유有의 입장

초기 경전의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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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아는 물론 내세도 없다는 무無의 입장에 서 있었는데, 부처님은 경전의 도처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유와 무의 견해가 바르지 않음을 일깨워주신다.

한때 깟짜야나 존자는 부처님께 찾아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먼저 이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의 두 가지 견해에 의지해 있지만, 세상의 발생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운 이에게는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고 세상의 소멸을 이와 같이 보는 이에게는 ‘있음’이라는 견해

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은 대부분 매달림과 집착과 편견에 묶여 있지만 성자들은 

이 매달림 등에 ‘나의 자아이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단지 괴로움이 생겨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심

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른 견해라고 말씀하신다. 

있음과 없음은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지금 존재하듯 영원히 ‘있는 것’과 지금 생겨나지 않아 ‘없

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오늘 내게 있던 부귀와 명성이 내일이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실패와 좌절이 내일은 성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이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자아도 그러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아

뜨만과 같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죽은 후에도 그것이 윤회를 계속한다거나[상견常見] 여기서 목

숨이 다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단견斷見] 것이 아니라, 이전 생과 지금의 생, 그리고 다음 생으

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그에 알맞은 몸과 마음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의 내 몸이나 혹은 마음을 ‘변하지 않는 자아’라고 집착하고, 내가 겪는 모든 경험

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여 더 큰 괴로움을 부른다. 그러나 자아가 배제된 경험만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

고 소멸하는 것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부처님은 가르쳐 주신다.

유와 무의 극단적인 견해와 그것에서 파생된 여러 관념들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죽은 

후에도 정신이 남아 계속 이어진다는 ‘유’의 견해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어 몸을 제어함으

로써 정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고행을 낳고,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끝이라는 ‘무’의 견해는 지금 우

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탐닉하게 만든다.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는 현대의 사회에서 이런 모

든 극단적인 견해와 실천을 떠난 중도야말로 열반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시금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지 않고서 여래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다. [그것은] 

눈을 만드는 것이고 지혜를 만드는 것이며, 고요와 특별한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

다.”(『상윳따니까야』 제5권, p. 421)   

유와 무의 극단을 떠나 바른 실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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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뿌옇습니다. 공기오염을 비롯하여 환경파괴로 인한 결과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미 맞닥뜨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결코 한반도를 사는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미 현대 많은 나라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서로 도와 

대안을 찾고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사회운동이나 개개의 노력이 힘을 더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친환경적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수많은 경전 중에 자연을 대하는 붓다의 생각이 

담긴 경전을 간략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붓다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하고 외떨어진 숲에서 수행을 하셨고 제자들

도 그를 따라 숲에 은거하였습니다. 깨달은 제자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찬탄하고 고요

히 외따로 수행하는 즐거움을 읊은 게송을 ‘테라가타’나 ‘테리가타’(앙굿따라니까야)에서 쉬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자연환경은 인간뿐 만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터전이며 자원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자연을 잘 보존하기를 강조하십니다. 자연개발에 반대하는 반면에 어떻게 숲을, 자연을, 잘 이용할지

를 설명합니다. ‘디가니까야 아간냐경’을 보면 자연을 훼손한 사람들이 어떤 자연의 보복을 받게 되는

지 나타나있습니다. 

자연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후손을 포함하여 동물과 식물, 모든 존재

의 공동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이미 붓다께서 이미 공언하였습니다. 한

편 수행자들에게 식물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였고, 재가자 또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

뭇가지를 자르고 꺾는 것은 친구를 배신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상윳따니까야 완나로빠

경’에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나야 삐타까(율장)’에는 붓다께서 특별히 자연환경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문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우와사(우안거; 우기 동안에 한 곳에 머

물며 수행하는 시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기는 많은 동식물들이 치성한 시

불교와 사회복지

경전에 나타나는 자연 친화적인 불교✽)

서갑선┃교양기초교육부 강사

✽) �참고 문헌: 테라가타, 테리가타 (앙굿따라니까야); 디가니까야 아간냐경; 위나야 삐타까(율장); 상윳따니까야 

완나로빠경; ;‘앙굿따라니까야 아담미카경’; THERAVADA BUDDHISM(Sanath Nanayak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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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니다. 풀도 곤충도 이 모든 생명이 너 나 없이 귀하니 그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기에 떠돌아다니며 수행하다가 뜻하지 않게 해를 입히거나 위험하게 될 수행자 자신뿐 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보호하려고 우안거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생명존중사상과 맞닿아 있기

도 합니다. 

통치자의 특별한 의무로서 자연보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상층부가 비도덕적이고 다른 

이에게 나쁜 본보기가 될 때, 환경이 어떻게 황폐해지고 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되는지 ‘앙굿따라니까

야 아담미카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도덕하면 왕자도 그렇게 됩니다. 상류층에 이어 하층민에게도 펴져나가 사회 구성원 모두

가 부패와 타락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부도덕과 부패가 만연하면 태양과 달의 운행에도 영향

을 끼치게 되고 그에 따른 계절의 변화 양상이 달라지고 비바람 등의 자연 시스템이 변화하여 생산량

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자라는 식량과 낮은 질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질병

에 쉽게 걸리고 쇠약해집니다.

이 경문은 소위 사회 지도층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일에 관여함에 따라 일반 개인

의 이익을 위한 자연 파괴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생명의 터전인 자연환경

의 급격한 변화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붓다의 자연친화적 생각들이 나타나있는 경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천 년도 넘은 그 옛날 이미 자

연의 파괴가 가져올 결과를 알고 경계하였던 지혜가 새삼 놀랍습니다. 

무심코 건네받는 커피가 일회용 컵에 담겨있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에서 빠져나올 성분은 멀리 안 

가더라도 나 자신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을 알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휴대용 컵이 아쉽습니다. 생

활의 편리함에 묻혀 의지를 꺾어버리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것도 붓다의 자연사랑에 

응답하는 길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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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를 흔히 수행의 종교라고 한다. 수행이라는 말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향해 간다는 적극

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신행 혹은 신앙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없

지 않다. 이 글에서는 불자들의 신행 혹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초기불교에서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대승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불자들

이 신앙을 고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초기불교에서 ‘신앙’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소 그 결이 다르다. 초기불교에서 믿음

을 나타내는 빨리어 단어는 “saddha”이다. 이 단어는 ‘자신감, 신뢰, 신념’ 등을 포함하는데, 보통 ‘완벽

한 신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한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직

접적인 경험에 근거한다. 지적 이해뿐만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경험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몇 가지 관점에서 이를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치와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믿

음이 생길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가르침을 철저하게 탐구하고 

사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들음’의 의미이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성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효과

를 경험하게 된다. 불교의 믿음을 단순히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신행이라고 한다.이는 믿음을 실

천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직

접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자신이나 타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볼 때 가르침에 대한 확신은 당연히 깊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불괴不壞의 믿음’이라고 한다. 

즉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변화되는 힘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믿음이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초기불교에서 ‘믿음’은 단순히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행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오근五根과 오력五力이다. 이는 ‘신信, 근根, 염念, 

정定, 혜慧’라고 하는 일련의 체계인데, 결국 깨달음의 지혜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대승불교에서는 초기불교의 믿음의 형태를 기반으로 모든 존재들의 이익을 위한 자비의 실천행

이 강조된다. 그래서 자비와 연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도 붓다가 될 수 있

불심의 창

불교인들이 신앙심을 고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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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굳건한 믿음이 대승불교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수행론적 의미를 갖는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불교는 초

기불교 이래 지혜와 연민, 그리고 사띠(sati : 의식의 깨어있음)의 계발을 강조한다. 따라서 불자라고 한다

면 지혜와 연민, 사띠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믿음을 성취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전 읽기와 사색이다. 경전 읽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행위이다. 우리

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결국 불교는 부처

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그 결과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경전 읽기이다. 경전 읽기의 생활하는 올바른 믿음을 형성

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색은 흔들리지 않

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명상의 생활화이다. 명상은 크게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구분되는데 어떤 행법을 하든 관계는 없

다. 다만 명상의 기반이 되는 계율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명상의 핵심은 단순히 행법을 하는데 있지 않다. 철저한 계율에 대한 이해와 이를 생활속에서 실

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명상의 생활화는 계율을 기반으로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듣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게 될 때 굳건한 믿음이 성취된

다고 했다. 이것은 명상이 계-정-혜의 삼학의 구조속에서 작용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삼학의 구조를 

벗어나면 우리는 명상의 진정한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자비행의 실천이다. 불교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한다. 이는 부처님 재세시부터의 전통이

다. 자원봉사나 재능이나 재화의 기부 등은 훌륭한 수행법이기도 하다. 실제 불교에서 자애와 연민을 

의미하는 자비는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수행법이기도 하다. 

넷째, 염불과 기도의 생활화이다. 염불은 부처님의 덕을 기억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

하고 잊지 않는 것이 염불의 본래 의미이다. 여기에서 발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부르

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불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덕목이다. 염불과 기도는 믿음을 성취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다섯째, 커뮤니티 활동이다. 불교는 홀로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다. 서로 탁마하는 종교이다. 경전을 읽

고, 명상을 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그 모든 것은 서로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전 읽기 모임, 

명상모임, 자원봉사 모임 등을 조직하고, 활동함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상 올바른 믿음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런데 믿음을 증진시키는 방법에는 이 다

섯가지 외에도 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양한 방법들에 공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처님

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그것은 경전읽기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경전읽기는 모든 수

행의 기본이요, 올바른 믿음을 형성해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출재가를 막론하고 경전 읽기를 실

천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다 생동감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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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핫한 chatGPT는 Open AI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챗봇답게 이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독자적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기존의 검색엔진이 사전에 입력

된 데이터를 보여 주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특정 키워드나 조건을 충족하는 시나 소설, 에세이도 

쓰고 복잡한 코딩까지 짜준다. 미국의 의사면허 시험(USMLE)과 와튼 스쿨(MBA)의 졸업시험도 무난히 

통과한 ChatGPT의 가장 큰 매력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간과 주고받는 대화의 맥락

(context)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점이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다들 인간이라고 믿는 수준의 대화봇

이라니, 호기심에 말을 걸어봤다.

“불성佛性에 대해서 말해 줘.” 

“불성은 모든 존재의 타고난 자질(inherent qualities)로서 깨달음을 향합니다. ‘진정한 자아’ 또는 ‘신

성한 본성’이라고 불리는 불성은, 무지와 망상에 의해 가려질 수는 있지만 모든 존재에 존재합니다.”

질문을 영어로 입력하니 2초도 안 걸려 내놓은 대답이다. 챗GPT는 불성 하나로 세 가지 메시지를 전

한다. 불성은 모든 존재의 생래적 조건이며, 그 종착역으로 깨달음을 지향하고, 그걸 막는 방해물까지 

언급했다. 답변을 짧게 요약을 해서 그렇지 맥락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 불성을 ‘신성(divine nature)’으로 표현하는 것도 흥미롭다. 불교 사상을 서양 개념으로 표현하자

니 어쩔 수 없지만, 고유명사 신성을 보통명사 불성과 등치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구글이

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떠올려 봐도 챗봇의 능력은 영어에 기반한다. 한글로 질

문하면 대답하는 데 시간도 더 걸리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기 일쑤다. 대화를 이어갔다. 

“불성이 모든 존재의 내재적 자질이라면 이웃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럼 불성이 있다는 말이겠네?”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눈뜰 잠재력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불성이 있는지 물었더니 나의 시도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대답은 모범적이었다. 그러면서

도 불성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

했다. 옳거니 잘 됐다 싶어서

“그럼 코끼리도 코알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야?”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정의되는 모든 중생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개, 코끼

리, 코알라와 같은 동물과 곤충, 물고기, 새와 같은 여러 존재가 포함됩니다.” 

중생을 ‘지각하는 존재(sentient beings)’라고 정의하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흔히 우리는 개한테

열린 마당

인공지능에게 불성佛性을 묻다

박성철┃WISE캠퍼스 교양기초교육부 강사

‘도’ 불성이 있다는 식으로 선심 쓰듯이 말하곤 하는데, 챗봇은 불성의 범위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정

들로 확대하고 있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성의 실현에는 개인과 

종種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행 같은 후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딴

지를 걸어봤다. 

“넌 방금 잠재력 내지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부처가 될 가능성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지금 당장은 중

생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들리는데?” 

“이전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불성에 대한 이해는 불교 내 여러 학파와 전통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종파는 불성이 모든 존재의 타고난 특성이며 실현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고 강조하는 반면, 다른 종파는 헌신적인 수행과 자기 발견을 통해 계발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간주합

니다.” 

어떤 종파인지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니까 반응이 굼뜨다. 기존의 검색 엔진과 달리 대화형 

인공지능은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에서 가짜(fake) 정보를 확산할 우려도 있겠다. 아무튼 불

성과 깨달음은 해석과 개인의 체험 문제라는 주장이다. 모범 답안을 예상하긴 했지만 참 잘도 빠져나간

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더 도발(나도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을 해보았다.

“불성佛性을 부처될 가능성이니 씨앗이니 하는 표현에는 반대야. 씨앗은 외려 요즘 말로 DNA가 아닐

까 싶은데, 세포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부처이고 유전자 하나하나가 지금 바로 부처인 것처럼 말이

야. 미래불이라는 건 없어. 지금 당장 부처일 뿐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당신의 관점을 이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성을 잠재력이라기보다는 모든 존재의 내재적이고 

즉각적인 측면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성은 각 존재 안에 깃든 모든 부처의 근원인 지혜, 

연민, 순수의식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존재의 타고난 불변

의 측면으로 말입니다.”

불성의 내재성을 ‘얻거나 잃을 수 없는’ 타고난 조건으로 해석하다니... 문득 보조선사의 『수심결』이 

떠올랐다. “진리(참마음)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네는 내 

말 잘 들어라(道不屬知不知 汝除却將迷待悟之心聽我言説). 진리를 물어오는 제자가 스스로(의 불성)를 보지 않

고 스승의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조가 꾸짖는 장면이다.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답이 이미 너에게 

있으니 내 말 잘 들으라고 한 것이다. 유정과 불성의 비분리성을 무정無情인 인공지능을 통해 환기하다

니 기분이 참 묘했다. 끝으로 불성이 잘 녹아있는 오도송을 주문했더니 그냥 노래로 이해한 모양이다. 

후렴 빼고 1절 가사만 옮겨본다. 

모든 존재에는 불꽃이 있어요

점화되기를 기다리는 불꽃

밝은 빛을 발하는 건 부처의 성품이지요

우리 모두는 빛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공지능에게 불성佛性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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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음식 테라피

지난해 동지부터 올 정월 보름까지 한 달 넘게 절에서 기도하며 지냈다. 새벽 4시 법당에 무릎을 꿇

고 아침 쇳송을 들으면서 대불련수련회 시절 법당 안에 줄지어 앉은 스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던 

추억이 떠올랐다. 3천 배를 하고 좌선을 하고 강의를 들으며 힘든 1주일의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

아가면 어머니는 언제나 “살쪄 왔다.”고 하셨다. 그렇게 힘들게 수련하고 고기 한 점 없는 절 음식을 먹

으며 지내다 왔는데 살쪘다고 하니, 남들은 ‘놀다 왔나?’ 오해할 것 같아 조금 억울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도 기도를 마치고 사람들을 만나니 모두 “얼굴 좋아졌다.”고 하면서, 나를 보고 ‘절 체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절 체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절에서 수행하면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공기와 물과 음식인데 절은 이 모든 것이 청정하기에 자연

히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다. 동짓날 팥죽을 먹고, 새해 아침 떡국을 먹고, 정월 대보름 오곡밥

과 나물을 먹을 수 있는 절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맞벌이 부부에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오

늘날 누가 팥죽을 끓이고, 찹쌀·콩·팥·수수·차조를 넣어 오곡밥을 짓고 각종 나물 반찬을 만들까.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 그리고 육류 섭취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집밥을 먹으려 해도 해 줄 사람이 없고 채식을 하려 해도 채식 식당을 찾기 어렵다. 그러면서 고

기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각종 산과 들의 채소와 나뭇잎 등으로 만든 소박한 절 음식이 건강을 위

한 웰빙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월정사 단기출가 참가자 성인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사찰음식 섭취는 비만의 예방 

및 치료와 체내 건강지표, 특히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

며, 따라서 성인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단으로써 향후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과학적인 근거

를 중심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결론을 얻었다.1)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도 건강에 도움이 되면 사찰음식을 먹겠다고 인식하고 있다고2) 한다.

한국 사찰음식은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 뉴욕타임스는 정관스님의 사찰요리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

고 뛰어난 음식’이라 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 시즌3에도 출연한 정관스님은 2022년 

1) �이심열·김진아, 「사찰음식 섭취와 건강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4-6,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14, 

p.698.

2) �전효원·조성호·이명호, 「사찰음식특성이 사찰음식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19-4, 한국조리학회, 

2013, p.52.

이철헌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절 음식

불교에서 말하는 음식치유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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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요리업계에 영감을 준 인물에게 수여하는 ‘Icon Award - Asia’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사찰음식의 특성을 수행음식, 자연음식, 저장음식, 발효음식, 친환경 건강음식이라 말한다.3) 절 

음식은 출가자들이 수행을 위해 먹는 음식이다. 중국·한국·일본 등 북방불교의 절 음식은 모든 동물

성 식재료와 파·마늘·부추·달래·흥거와 같은 맵고 냄새나는 다섯 채소 이른바 오신채五辛菜를 사

용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나와 같이 여겨 해치지 않는다는 자비심으로 고기를 먹지 않으

며, 날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오신채를 사

용하지 않는다. 사찰에서는 버섯·다시마·들깨·콩·제피·가죽나무 등 자연재료로 만든 천연조미료

를 사용한다. 겨울에 식재료를 얻기 어려우므로 장류·장아찌·절임·건조 등으로 음식을 저장하여 사

용한다. 음식문화의 최고봉은 발효음식이라고 하여 발효음식이 발달한 나라가 음식문화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다. 서양에는 치즈·요쿠르트·와인 등이 있고 한국에는 김치·된장·간장·식초·고추장·막

3) �한국사찰음식 https://www.koreatemplefood.com/templefood/about/feat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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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 등이 있다. 절 음식은 산과 들에서 얻는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음식이다. 특히 사찰이 산에 

있어 나무의 잎·줄기·뿌리·껍질과 산나물을 식재료로 이용하고, 식재료의 본래 가진 맛과 향을 살

리기 위해 양념을 최소화하여 조리한다. 

사찰음식을 먹기 위해 사찰음식 전문점을 찾은 사람들은 고기도 없는데 가격이 비싼데 놀란다. 그리

고 잘 차려져 나오는 음식을 보고서 “절에서 이렇게 잘해 먹나요?”하고 묻는다. 평소 절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사찰음식 전문점에서 나오는 음식을 보고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절 

문을 나가면 산과 들에 식재료가 지천으로 널려 있고, 스님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수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음식점은 식재료를 사야 하고 다듬고 삶고 말리고 다시 불리고 하는 데 손이 많이 가니 인건비

가 비싸 사찰음식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음식들이 정갈하게 예쁜 그릇에 담겨 하나씩 서빙되는 것은 그

야말로 상업용 사찰음식이다. 원래 한식은 한 상에 차려 나오지 서양처럼 애피타이저, 메인, 디저트로 

따로 나오지 않는다. 

오늘날 ‘사찰음식’이라고들 하나 왠지 상업화되고 형식화되고 고급화된 느낌이 들어, 나는 ‘절 음식’이 

더 정답게 들린다. 그래서 절 안에서의 음식은 절 음식, 절 밖에서의 음식은 사찰음식으로 구분해서 부

르면 좋겠다. 절 음식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현대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절 음식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사찰음식을 그저 고급스러운 웰빙 음식으로 인식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옛날부터 일반 서민들도 고기는 먹기 힘들었고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므로 절 음식은 단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채식이 아니다. 절 음식은 말 그대로 절에서 수행자들이 먹는 음식이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찾아 먹는 음식이 아니다. 

절 음식인가, 사찰 음식인가는 먹기 전에 다섯 가지를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음식은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

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는 스님들이 공양하기 전에 외우는 오관게五觀偈의 내용이다. 

절 음식을 먹을 때는 식재료를 제공한 자연의 은혜와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자기 행

동이 공양받을 만했는가를 생각하고, 음식을 몸의 여윔을 방지하는 약으로 여겨 맛을 탐닉하지 않고, 

다만 깨달음을 위해 음식을 먹는다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 음식은 맛을 탐하고 건강하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니다.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모든 존재와 음식

을 만드는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수행하기 위해 먹는 음식이다. 자비심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수행이 

없으면 절 음식이 아니라 그냥 사찰식 음식이다. 사찰음식점을 찾아 한두 끼 먹는다고 몸과 마음이 얼

마나 치유되겠는가. 절을 찾아 꾸준히 수행하면서 절 음식을 먹어야만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다. 

절 음식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사찰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찰 음식 테라피


